
노동운동의 상징과 같은 건물

‘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’은 한국 노동운동사에

서 중요한 기점을 마련한 전태일의 역사적 의미를 재

조명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가 건립한 곳이다. 붉은 

벽돌의 각진 형태를 띠고 있는 이곳은, 3층까지는 기

념관이고 그 위 상부층은 여러 노동조합의 사무실이

기도 하다. 이름하여 ‘노동복합시설’로 마치 건물 자체

가 노동운동의 거점과도 같다. 노동조합들은 이곳, 전

태일기념관에서 우리 사회에 산재한 노동 문제 해결

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있다. 외관은 

한눈에 봐도 아주 독특하다. 전태일이 생전 쓴 편지가 

글자 그대로 철판으로 만들어져 벽면을 채우고 있다. 

마치 하나의 조형 예술 작품 같은 이 벽면은 전태일 

기념관의 상징이다. 

전태일, 그가 밝힌 등불을 보다

아름다운청년 	
전태일기념관
글 천성윤 사진 박기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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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를 기억하며, 추모하며

전태일기념관의 1층은 로비 겸 미술작품 전시 공간

으로, 2층은 강당, 3층은 메인 상설 전시관으로 활용

되고 있다. 상설 전시관에서는 전태일의 일대기와 그

가 꿈꿨던 세상을 엿볼 수 있다. 전태일의 어린 시절

과 그가 겪은 고난, 그리고 인권운동가가 되어 노동

자들을 일깨우는 과정이 총 4부로 나뉘어 그려진다.  

1부는 전태일의 어린 시절, 2부는 전태일이 바라본 세

상, 3부는 전태일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행했던 실천, 

그리고 4부에서는 최후의 불꽃이 되기까지의 모습을 

그렸다. 관람이 막바지에 이르면 전시실 끝 그에게 작

은 추모 편지를 써서 매달 수 있는 나무를 만나게 된

다. 가난했지만 배움에 행복했고 나눔을 기뻐했던 스

물셋 청년 전태일. 나무에 걸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

언어를 보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가 그를 한마

음으로 기억하고, 추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

➊	전태일 기념관 전경

➋	전시실 끝자락 추모 편지를 써서 매달 수 있는 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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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지만 영향력이 큰 전태일의 삶 

전태일은 대한민국 노동, 인권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

한 인물이다. 60년대 산업화 시기. 산업현장에서 인

권이라고는 발견할 수도 없었던 어두운 시기에, 그는 

스스로 몸을 태우며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혔다. 그의 

분신 서거는 수많은 지식인을 일깨웠고, 시민들, 정치

인들도 노동법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. 전

태일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

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

쳤다. 전태일기념관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, 

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다. 그가 살았던 시절의 대한

민국은 참 모진 곳이었다. 혹사당했던 민중은 전태일

의 불꽃을 보고 의식이 깨어날 수 있었다. 전태일 기

념관은 그가 희생하여 앞당긴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

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. 

➊	전태일이 일했던 비좁은 다락을 그대로 재현했다

➋	생애 주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복도

➌	전태일이 남긴 사진과 편지를 전시해 놓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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